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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해외로 유출되는 일자리들에 대해 듣지만,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710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수년간 트럼프 정부와 그의 경제부 관료들이, 미국의 회사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

전하면서 미국 국내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멕시코와 중국 및 일본

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들을 봐왔다. (구글에 

“트럼프”와 “직업을 뺏기고 있다”를 함께 검색하면 2만 개 이상의 검색결과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는 해외로 이전을 꾀하는 미국 기

업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게서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

는” 일자리들에 관한 것이다. 비록 해외에서 미국 내로 유입된 직장의 수가 710만 개를 

넘어섰는데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이 엄청난 수의 직장들이 미

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부에게서 듣고 있는 것은, 그저 중국과 일본, 유럽과 멕시

코가 미국의 직장들을 훔쳐가고 있다는 이야기뿐이다.  

 

오늘날의 고도화된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점점 더 국가 간 국경이나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초고 효율

을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임으로

써 소비자에게 이바지한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이 6,100

개 이상의 미국 내 계열사들을 두면서, 수백만의 해외 직장들이 미국 내로 유입되고 있



다는 것이다.  

 

수천 개의 해외 기업들이 미국 각 주에 진출하여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아마도 

미국이 그들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기어들 또한 해외 국가들에 진출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미국 회사들에 

해외시장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안겨줄 무궁무진한 시장이 되었다. 그 예시들로, 미

국 회사 애플의 2016년 매출 중 62%를 해외에서 올렸고, Proctor&Gamble 또한 매출의 

58%가 수출에서 발생했다. GE 또한 62% 해외판매, Pfizer도 매출의 56%를 해외에서 올

리고 있다, 간절히 바라건대,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에서는 직업의 수가 정해져 있고, 국

가들은 제로섬 게임 안에서 서로의 직업을 끊임없이 훔쳐내야 한다는, 근시안적이고 국

가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국경을 벗어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내려야 할 생산과 고용에 관한 결정들은 정치적 현실이 아닌, “경제적 현실”에 둘러싸여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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